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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녹색성장의핵
바이오화학에관심을기울이지않아본화학기업은하나도없을것이다.
그러나바이오화학시장에뛰어들어바이오사업을본격적으로전개하고있는국내화학기업도현재까지는거의
없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바이오화학에관심은있으나정작바이오사업을본격적으로전개하기에는무엇인지꺼림직하고별로내키지않
기때문이다.
국내화학산업의문제가함축돼나타난현상이아닌가한다.
국내 화학기업들은지금까지범용화학제품생산에몰두한나머지차별화된특수제품생산에는거의이르지못
하고있다.
석유화학기업 일부와 정밀화학기업 일부가 전자소재를 비롯해 반도체약품 생산으로 상당한 재미를 보고 있지
만, 아직까지는범용화학제품의수익성을따라잡지는못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범용제품은초기설비투자가막대하다는단점이있지만중국수요를기반으로수급타이트현상이장기화돼막대
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특수화학제품은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뛰어들 수 있고 생산량도 많지 않아 수익성
이그리크지는않기때문이다.
국내화학기업들이바이오화학사업에본격적으로뛰어들지못하는이유이기도하다.
그러나 일본 화학산업은정반대로, 중국수요가 한창이지만 범용제품의수익성이 나빠질대로나빠져 더이상사
업을지탱하기도어려운처지로내몰리고있다.
초기투자나보완투자에따른코스트문제를이미비켜갔음에도불구하고제조코스트를판매가격이따라가지못
하고있고, 앞으로는중동과중국의공세로마이너스수익이불가피한것으로판단하고있다.
따라서전자소재, 반도체약품에서한발더나아가 2차전지소재, 자동차전지소재, 바이오화학등으로사업방향
을이동하고있다.
물론, 일본 화학기업 중에서도 석유화학이나 정밀화학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범용제품을
생산하면서도R&D 투자를꾸준히진행하면서특수화학시장진출의기회를엿보고있다.
바이오를 비롯해 특수화학제품이나 녹색화학제품 시장의 성장성이 막대하고 장기적으로 생존을 담보해줄 것으
로믿기때문이다.
특히, 석유자원의한계와국제유가의고공행진은화학산업에차명적일수밖에없다.
녹색시대를맞아바이오화학투자를확대하는것은이미선택의문제를넘어섰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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